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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독자적인 과학기술 전통이 약한 개발도상국은 정부가 앞장서서 물적･인
적 자원을 동원하여 과학기술 활동을 이끌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

학기술 발전 과정은 중앙집권적이고 정부 지시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

다.1)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를 담당하는 관료의 역할이 커지게 된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특히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이 

본격화된 1970년대 과학기술 관료와 정책은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2)

해방 직후부터 과학기술자들은 국가 재건을 위해 과학기술이 중요함을 강

조하며 정부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으며, 일부는 자

신이 직접 정부에 들어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한국

인 첫 번째 이학박사로 해방 직후 초대 관상대장에 임명되어 1961년까지 15년

간 한국의 기상과 천문 업무를 이끌었던 이원철이 대표적이며, 여러 과학기

술자들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부처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참여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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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 Shrum and Y. Shenhav, "Science and Technology in Less Developed Countries", S. 

Jasanoff et al., eds., Handbook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Thousans Oaks, 

Calif: Sage Publications, 1995), pp. 627-651.
2) Joel R. Campbell, The Technology Policy of the Korean State Since 1961: Successful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Lewiston, N.Y.: Edwin Mellen Pr., 2008),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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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가 경제개발 추진과 함께 과학 및 산업 기술

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이면서 과학기술을 전공하고 전문 기술관료로 진

출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희망했던 과학기

술 행정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처가 1967년 설립되었고, 미국에서 활동했던 

43세의 젊은 과학기술자 김기형이 초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박정희는 거

시 경제를 다루는 부처에는 경제전문가를 중용했고 집행 성격이 강한 미시 

경제 부처에는 군 출신 인사를 선호했는데,3) 과학기술 관련 업무는 전문성

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과학자 출신을 등용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후 정

부에서도 지속되었다. 

김기형의 뒤를 이어 1971년 6월 2대 과학기술처 장관이 된 최형섭은 헌정 

사상 최장수인 7년 7개월 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며 과학기술 행정의 기틀을 

세워나갔다. 길었던 재임기간 만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기

관들이 마련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한국 과학발전의 선구자’나 ‘한국과

학기술의 아버지’라는 극찬이 붙기도 한다.4) 최형섭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중화학공업화로 표현되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본격화했으

며, 여기에는 청와대 경제 제2수석비서관 오원철의 역할이 컸다. 당시 과학

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의 일차적 목적이 경제개발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간

주되었기 때문에 중화학공업화는 과학기술 발전과정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다. 이에 따라 오원철 역시 1970년대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형성과 실

행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되었다. 과학계 인사들은 1970년대 한국 과학계의 

삼두마차로 최형섭, 오원철과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심문택을 꼽는 데 주저

하지 않는다.5)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활동도 오원철이 관장한 방위산업 육

성 범주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최형섭과 오원철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보

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최형섭과 오원철은 관료로 활동한 과학기술자나 테크노크라트 중에서 가

장 두드러지며, 특히 그들이 활약한 시기는 한국이 과학기술의 기반을 구축

하던 시기로서 두 사람은 과학기술 제도 구축자(institution builders)로서의 

3) 정정길,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전문관료의 역할: 경제정책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행

정학보󰡕 23권 1호 (1989), 73-90쪽. 
4) “한국 과학기술의 아버지 ‘최형섭장관’을 아시나요? KIST, 본격 조명”, 󰡔전자신문󰡕

(2011. 9. 5, http://www.etnews.com/), 2013년 3월 10일 접속.
5) 한필순,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수류탄에서 원자로까지(20)”, 󰡔중앙일보󰡕 (199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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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모를 보여주었다. 제도 구축자는 특정한 기관이나 학문 분야 혹은 학파를 

세운 인물을 가리키며, 최형섭과 오원철은 과학기술과 관련된 기관, 법, 정

책의 형성을 주도한 과학기술 제도 구축자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과

학기술 정책 혹은 제도화를 이야기 할 때 주로 다뤄졌던 인물은 최형섭이었

고, 오원철은 그에 비해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박정

희 시대 활동했던 대표적인 과학기술 관료였던 최형섭과 오원철의 현대 한

국 과학기술 제도 구축자로서의 모습을 대등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이 두 사

람은 비록 활동 영역은 달랐지만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과학기술을 제도화

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특성을 보였으며, 각자 영역에서 과학적, 기술적 경험

을 반영하여 한국 과학기술과 산업의 토대를 구축했다. 

본 논문에서는 최형섭과 오원철의 경력을 추적하면서 이들이 담당한 역할

과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자신을 ‘과학관료’로 규정한 최

형섭의 활동을 정리할 것이며, 특히 그의 활동에는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일 것이다. 3절에서는 ‘공업조직자’라는 표현에 어울

리는 오원철의 경력에 대해 설명할 것이며, 대덕연구단지 건설 등 과학기술

정책과 직접 관련을 맺은 부분을 드러내고자 한다. 4절에서는 한국 과학기

술의 제도 구축자로서 두 사람의 경력을 통해 확인되는 몇 가지 특성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과학관료’ 최형섭

최형섭은 1944년 일본 와세다대학 채광야금학과를 졸업했으며, 해방 직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국산자동차회사 기술고문으로 옮겼다. 한국전쟁 

중 공군 항공수리창장으로 복무했으며, 1953년 유학길에 올라 미국 미네소

타대학에서 화학야금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59년 귀국한 그는 국

산자동차회사 부사장이 되었으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한 과

학자들의 모임인 파이클럽(π-Club)을 이끌었다. 파이클럽은 단순한 친목모

임이었다는 최형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매주 토요일에 모여 자연스럽게 국

내 과학기술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논의하게 되었고, 당시 최고급 과학기

술인력이 참여한 조직의 최연장자로서 최형섭은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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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61년초 원자력연구소 1급 연구관으로 발령받았으나 곧이어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고, 항공창장 시절 알게 된 군 출신인사들의 요청을 받아 장

항제련소, 대한중석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종합제철공장 건설을 모

색하던 군사정부는 최형섭에게 상공부 광무국장을 겸임토록 했으며, 그는 

10개월간 재직하면서 상공부내에 금속과를 신설하고 철강산업에 대한 자문

기구인 철강자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관료로 일하면서도 연구에 대한 열의를 놓지 않았던 최형섭은 대한중석의 

지원을 받아 1962년 1월 재단법인체 형태의 금속연료종합연구소 설립을 주

도했다. 이 연구소는 국영 광업 4개 사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했으며, 

상당수 연구원이 최형섭처럼 다른 기관에 적을 둔 상태로 연구에 참여했다. 

최형섭은 30대 중반의 젊은 연구자를 소장으로 내세웠고, 이는 연구소의 독

특한 전통으로 유지되었다. 197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와 합병하기

까지 약 10년간 170여 건의 연구 과제를 추진했으며, 특히 연구소가 취득한 

발명특허 13건 중 최형섭이 9건에 관여했다.7)

1962년 4월 광무국장 겸임을 끝내고 원자력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된 최형

섭은 능력 있는 인재 양성을 최우선시하여 예산 전용을 불사하면서까지 서

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1회 졸업생들을 연구원으로 채용했으며, 공군 기술

하사관 약 40여명을 기능직으로 채용하여 연구소의 기술수준을 높이고자 했

다. 최형섭은 1963년 원자력연구소 소장을 그만 두고 캐나다 앨버타대학과 

엘도라도 금속연구소에서 1년간 연구를 진행한 후 귀국하여 다시 소장직에 

복귀했다. 그는 대한화학회의 요청을 받고 캐나다 NRC(National Research 

Council)를 소개하는 글을 발표하여, NRC처럼 설립과 운영비용을 국가가 

모두 부담하되 운영은 자율적인 형태를 취하는 방식이 한국의 연구소에도 

적용되길 원했다.8) 최형섭은 1964년말 청와대 경제담당비서관 한준석을 통

6) 박익수, 󰡔한국 원자력 창업 비사󰡕 (과학문화사, 1999), 88-89쪽. 파이클럽 초창기 멤버는 

최상업, 최형섭, 한상준, 이만영, 함인영, 심문택, 조순탁, 이명희, 안세희 등 9명이었으며, 

유일하게 대학이 아닌 산업계에 있던 최형섭이 모임을 선도했다. 이만영, 󰡔내가 가는 방

향이 곧 길이다󰡕 (휴먼큐브, 2013), 178-179쪽.
7) 오준석, “최초의 산학협동연구”, 환력기념집발간회 편, 󰡔과학기술과 더불어: 최형섭 박

사 환력기념회상록󰡕 (1981), 145-151쪽.
8) 최형섭, “N.R.C.를 중심으로 하는 Canada의 과학기술의 진흥”, 󰡔화학과 공업의 진보󰡕 4권 

3호 (1964), 286-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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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통령이 그 글을 읽었으니 청와대에 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요

청을 받고, 대통령과 각료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기업과 학계를 연계하는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연구

기관이 필요함을 주장”했다고 한다.9)

원자력연구소의 경험과 해외 과학기술체제에 대한 관심은 최형섭이 1966

년 KIST 초대소장이 되면서 새로운 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그는 5년 이상 소장으로 일하면서 KIST가 한국의 과학기술 연구활

동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KIST 설립이 한국과 

미국의 협력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는 한국 측의 입장을 미국에 설득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한편, 연구소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USOM 관계자를 끌어

들여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제정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국과학기

술연구소육성법’의 개정을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보였다. 무엇보다 우려의 

시선을 받았던 해외 과학기술자 유치사업을 특유의 설득력을 이용해 성공적

으로 이끌어냄으로써 KIST 설립과 초기 운영을 순탄하게 이끌어냈다. 연구

소 책임자로서 최형섭은 개별 과제의 연구자에게 최대한 믿고 맡기며 책임

까지 확실하게 지우는 관리 스타일을 보였으며, 그가 유치한 핵심인력들은 

이후에도 ‘최형섭 사단’으로 불릴 정도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했다.10)  

10여 년간 연구 관리자로 경력을 쌓은 최형섭은 대통령이 많은 관심을 보

였던 KIST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71년 2대 과학기술처 장관에 임명되어 

연구 행정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는 미국 출장 중에 장관 임명을 통보받았

지만 예정된 국제 협력업무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주 만에 귀국했다.11) 장관 

임명장을 받는 것보다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업무가 더 중요하다

9) 최형섭,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조선일보사출판국, 1995), 50-52쪽. 하지만 다른 인

터뷰에서 최형섭은 청와대를 방문한 것이 1965년 5월 박정희의 미국 방문 직전이었다고 

밝혔다. 박익수, 󰡔한국 원자력 창업 비사󰡕, 98쪽.
10) 문만용,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 KIST의 설립과 변천, 1966~1980󰡕 (선인, 

2010), 79-83, 184쪽.
11) 최형섭은 장관 임명을 통보받고 함께 출장 중이던 과학기술처 연구조정관 김형기에게 

남아서 재미과학기술자협회를 조직하도록 했고, 김형기의 노력으로 1971년 12월 재미한

국과학기술자협회 발기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재미과학기술자협회를 구성하려는 시

도는 1968년 9월 KIST 주최로 바텔기념연구소에 열린 심포지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25년 역사편찬위원회, 󰡔재미한인과학기술자 개인 및 단체 형성

과 업적에 관한 연구󰡕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1998), 79-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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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단이었다. 이처럼 최형섭은 최고 통치자의 든든한 후원을 등에 업고 고

지식할 정도로 원칙을 고수했으며, “MOST(과학기술처) 장관이 아니라 

KIST 장관”12)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연구자들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

여 부하 직원으로부터 불만을 듣기도 했다. 하지만 일관된 철학 하에 합리적

인 방식으로 과학행정을 펼쳐 과학기술처 고위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이상적

인 장관으로 꼽히기도 했다.13)

최형섭은 자신의 역할을 ‘과학관료’로 표현했고, 과학관료란 과학계와 정

부를 잇는 다리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14) 그는 그동안 과학계에서 구

축한 명성과 인맥을 바탕으로 자신을 과학기술계의 대표로 자리매김했다. 

군, 산업계, 관직을 거치면서 군과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신뢰를 쌓았으며, 

파이클럽, 원자력연구소, KIST에서의 활동으로 국내 과학기술계와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1969년에는 임원진만 약 50여명이 되는 한국원자력학회를 

창립하여 10년간 회장으로 활동했는데, 이 학회의 구성원 대부분은 당시 대

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이었다.15)  

최형섭은 과학기술처 기능 회복과 기초과학 육성을 비롯한 과학기술계를 

위한 정책적 배려 등의 문제를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했

다.16) 몇 달간 과학기술처 업무를 파악한 다음 과학기술처의 3대 과학기술 

정책목표―과학기술기반의 조성 및 강화,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 과학기

술의 풍토조성―를 설정하여 과학기술처의 역할을 뚜렷하게 했으며, 3대 과

학기술 정책목표는 그의 재임기간 내내 일관되게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 무

엇보다 과학기술처 기존 구성원에 인문사회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과학기술계의 비판을 수용하여 2급 연구조정관 5명 중 4명을 과학기

술 전공자들로 교체했으며, 장관 재임 3년 이내에 모든 국장을 기술직으로 

교체하여 과학기술처에 맞는 특색을 갖추고자 했다.17) 그는 3대 정책 목표

12) “균형 잃은 과학행정”, 󰡔경향신문󰡕 (1974. 3. 20). 
13) 염재호, “과학기술의 전도사: 최형섭 론”, 이종범 편, 󰡔전환시대의 행정가: 한국형 지도

자론󰡕 (나남, 1995), 103-134쪽. 염재호는 최형섭의 리더십을 “원칙에 입각한 저돌적 리

더십”으로 평가했다.
14) “인터뷰-산업과 기초과학 균형 육성”, 󰡔동아일보󰡕 (1971. 6. 18).
15) 원자력학회의 발기인이자 임원에 강영선, 권영대, 김동일, 안세희. 조백현, 안동혁, 윤

세원, 박익수, 이상수, 한상준, 심문택 등 원자력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대표 과학

기술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16) “인터뷰-산업과 기초과학 균형 육성”, 󰡔동아일보󰡕 (197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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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로 설정한 과학기술 풍토조성사업을 위해 과학기술처 진흥국에 과학

기술 풍토조성과를 설치했으며, 1972년 1월 과학기술후원회를 과학기술진

흥재단으로 개편하고 조직 및 이사회, 사업 등을 확대･개편하여 풍토조성사

업의 수행주체로 삼고자 했다. 그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원자력학회 

회원이었던 성좌경, 최상업 등을 이사진으로 영입시켜 과학기술진흥재단이 

정부와 관련된 과학기술 사업들을 담당하게 했다.18)

또한 최형섭은 과총을 강화시켜 과학기술처와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었

다.19) 초기 과총은 열악한 재정 상태로 과학자의 권익 신장을 요구하는 대

정부건의문을 채택하는 정도의 일만 하는 상태였고, 설립 초기부터 계획했

던 회관 건립 계획은 거의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최형섭이 장

관으로 부임한 다음 과총 회장이자 대학 선배였던 김윤기에게 ‘새마을기술

봉사단’을 조직하여 새마을운동이라는 국가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김윤기는 1972년 4월 새마을기술봉사단을 창립하여 과총 회원들의 참

여를 독려했다. 이듬해 전국민 과학화운동이 시작되자 최형섭은 새마을기술

봉사단을 과학기술처의 전국민 과학화운동의 추진기구로 재배치했으며, 이

후 새마을기술봉사단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면서 존

재감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과총은 정부로부터 총 2억원의 회

관 건립 지원금을 받아 1976년 오랜 숙원이었던 회관을 건립했으며, 과학기

술 대표 단체로의 위상을 확립했다. 

한편 장관 재임시절 최형섭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업은 대덕연구단지 

건설이었다. 연구자와 연구 관리자로서 오랜 경력을 지닌 그는 과학기술기

반 조성과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이라는 과학기술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

해 연구학원도시 건설을 추진했다. 비록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인해 연구학

원도시라는 원래 계획에서 연구단지로 축소되었지만 대덕에 들어선 정부출

연연구소는 한국의 연구개발활동을 주도했으며, 대덕연구단지는 한국과학기

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했다. 당초 대덕연구단지는 중화학공업화 정책과 별개

로 시작되었고, 수도권의 국공립연구소 이전을 중심 방향으로 구상했으나 

17)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조사연구소, 󰡔행정개혁에 관한 전반적 평가󰡕 (과학기술처, 

주한미국경제협조처, 1970), 426-427쪽; “과학계 ‘71년도 결산과 숙제”, 󰡔동아일보󰡕
(1971. 12. 13); 염재호, “과학기술의 전도사: 최형섭 론”, 126쪽.

18)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문화재단 40년󰡕 (2007), 62-63쪽. 
19) 강미화, “과학과 정부의 매개자, 최형섭” (미출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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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중화학공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정부출연연

구소를 신설하는 쪽으로 변모했다.20) 과학기술처의 수장으로 대덕연구단지

의 건설을 이끌었지만 최형섭은 과학기술처의 관할권을 무리하게 주장하지 

않았고, KIST와 달리 신설 연구소들은 해당 분야와 직접 관련된 부처가 관

장하도록 했다.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을 우선과제로 내세웠지만 최형섭은 장관초기부

터 기초과학 육성 의지를 밝혔다. 그는 1973년 대통령의 과학기술처 연두순

시에서 대학의 기초과학을 지원할 한국과학재단 설립에 대한 구상을 처음으

로 보고했는데, 산하 기관을 늘려 부처의 힘을 키우기보다 효과적 운영이라

는 원칙을 고수하여 대학에 대한 지원인 만큼 문교부가 관장할 것을 기대했

다. 하지만 문교부와의 이견으로 인해 결국 과학기술처가 1977년 대학의 연

구지원을 목적으로 내건 한국과학재단을 설립했고, 최형섭은 초대 이사장직

을 맡아 장관 퇴임 후인 1980년까지 재단의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

했다.21)

과학기술처 장관 퇴임 후 최형섭은 과학기술정책 이론가로서 본격적인 활

동을 시작했다. 장관 재직 중이던 1976년 KIST 설립과 운영 경험을 정리해 

󰡔개발도상국의 공업연구󰡕로 펴낸 그는 이를 영문판으로 번역 출판을 시도했

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 과학기술정책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상황은 전북대 과학학과가 소장하고 있는 최형섭의 서신철 중 이

종욱, Donald Evans, 임용규 등의 편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22) 이는 그가 단

순히 장관 퇴임 후 자신의 경험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장관 재직 시절부터 

과학기술정책 연구자로서의 활동을 꾀했음을 말해준다. 그는 국내외에 발표

된 많은 정책 자료들과 자신이 경험했던 바를 정리하여 한국의 과학기술정

책을 체계화하는 이론적 작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물이 󰡔개발도상국의 과

학기술개발 전략󰡕 1~3부로서, 영어와 일어는 물론 중국어와 이란어로도 번

역되어 개발도상국가에서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20) 문만용, “KIST에서 대덕연구단지까지: 박정희 시대 정부출연연구소의 탄생과 재생산”, 

󰡔역사비평󰡕 85 (2008), 262-289쪽.
21) 이응선, “기초과학의 육성”, 환력기념집발간회 편, 󰡔과학기술과 더불어󰡕, 268-276쪽. 
22) 이종욱은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 개발전략󰡕을 영어로 번역했으며, 덴버연구소의 에

반스는 KIST 설립 초기 바텔연구소의 한국 주재원으로 일했던 인물이며, 임용규는 당시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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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였다.23) 최형섭은 과학기술 축적이 없는 개발도상국은 먼저 선진기술의 

도입, 적용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 나라에 맞는 적정기술을 도입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이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국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과학기술인력 양성이 필수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 책 출판 이후 

최형섭은 UN산하기관과 국제기구의 요청으로 이집트, 태국, 파키스탄, 인

도, 중국 등 개발도상국을 순방하면서 과학기술정책 및 전략에 대한 자문활

동을 통해 한국의 과학기술개발 전략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자 했다. 

이렇듯 최형섭은 1960년대 초부터 과학기술계 주요 직책을 두루 맡아오

면서 과학기술 행정에 필요한 소양을 쌓는 한편, 과학계에 두터운 인맥을 구

축하면서 자신을 과학계의 대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0여 년간 연구소 운

영을 책임진 경험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는 데 도움

이 되었고,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한 그가 과학 행정가가 되어 연구자

를 중시하는 정책을 펴는 바탕이 되었다. 최장수 장관으로서 그의 활동을 통

해 신설부처였던 과학기술처는 정부 내에서 그 입지를 든든히 다질 수 있었

다. 금속연료종합연구소에서 KIST, 대덕연구단지, 과학재단에 이르기까지 

그가 주도해서 설립된 많은 기관과 제도들이 연구활동을 위한 것이었다. 최

형섭은 ‘과학관료’로서 과학계와 정부의 거리를 좁히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

였으며, 이는 과학계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로 이어졌지만 한편으로 정부주

도 사업에 과학기술자들이 본격적으로 동원되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대 

과학기술정책은 경제개발과 직결되는 기술개발 위주로 전개되어 과학정책

은 없고 기술정책만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공학자로서 

현장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던 그는 경제개발이라는 시대 과제에 의해 전략

적 산업기술 개발에 우선권을 주었지만 기초연구에 대한 고려를 잊지 않았

고, 비록 결실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과학재단의 설립을 통해 그러한 

구상을 보여주었다.

 

23) 강미화, “최형섭의 과학기술정책론: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개발 전략󰡕 분석”, 󰡔한국

과학사학회지󰡕 28권 2호 (2006), 297-3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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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조직자’ 오원철

1951년 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오원철은 대학 4학년에 재학 중

이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공군 기술장교로 입대하여 1957년 8월 

소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4곳의 항공창을 설립, 운영하는 데 참여하면서 엔

지니어로서 경력을 쌓았다. 그가 5년간 근무했던 공군 항공수리창은 당시 

우리나라에는 매우 드물었던 대규모 기계공장이었고, 기체에서 엔진, 주물, 

단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화학공학 전공자 오원철은 기계기술

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다.24) 그는 공군 항공창장을 지낸 최형섭과 인연을 

맺게 되었으며, 전역 후 시발자동차회사에서 근무하다 1960년 국산자동차회

사의 최형섭을 인사차 찾아갔다가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국산자동차회

사 부평 공장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오원철은 1950년대 말 공군 기술장교 출신인 이종진을 비롯한 10여명과 

함께 한국산업기술인구락부라는 모임을 만들어 매주 한 번씩 만나 각자 연

구한 문제를 토론했으며, 그 결과물은 1961년 1월 󰡔산업부흥의 문제점󰡕이란 

책으로 간행되었다. 오원철은 이 책에 “산업부흥의 문제점”과 “자동차 행정

의 문제점”이라는 두 편의 글을 실었다. “산업부흥의 문제점”이 가장 포괄적

인 성격의 글이자 책의 전체 제목이라는 점에서 오원철이 이 모임에서 주도

적 역할을 담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산업부흥의 문제점”에서 경제

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종합경제부흥 5개년계획을 과학적 기초 하에 세울 

것과 민간의 연구발명을 장려하는 등 ‘국민의 과학화’가 필요함을 주장했는

데, 글 곳곳에서 과학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냈다. “자동차 행정의 문제

점”에서는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민차 및 규격차 제정을 최우선 과제

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나고 일주일 만에 오원철은 군사정부에 의해 소환

되어, 국가재건최고회의 기획조사위원회 조사과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의 

발탁에는 한국산업기술인구락부의 활동과 󰡔산업부흥의 문제점󰡕이 큰 역할

24)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7권: 내가 전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한국형경제

정책연구소, 1999), 61쪽. 1956년 공군은 제트항공기를 도입하면서 현대식 항공창을 건

설키로 했으며, 오원철이 책임을 맡아 ‘항공창건설종합계획’을 작성했고, 그 결과물로 대

구항공창이 건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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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얼마 후 오원철은 상공부 화학과장으로 발령 받아 

본격적인 기술관료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화학과장으로 일하는 동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화학공업 부문을 입안하였으며, 특히 정유공장

과 비료공장, 시멘트공장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상공부 경공업과장, 

규격과장 등을 거쳐 1964년에는 주요 수출 업종인 경공업 분야를 담당하는 

상공부 공업 제1국장이 되어 섬유공업을 비롯한 경공업의 수출산업화와 중

소기업 육성 실무책임을 맡았으며, 1965년부터 석유화학공업 육성 계획을 

직접 입안하여 추진했다. 1968년 4월 기획관리실장으로 승진했고, 1970년에

는 상공부 광공전(鑛工電)차관보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후에도 석유화학공

업 육성은 계속 책임을 맡아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를 건설하는 데 중추

적 역할을 수행했다. 그에게 한 언론은 “순탄히 승진의 길을 닦고 있는 행운

아”라고 표현했는데,25) 실무 지식, 분석력과 추진력을 함께 갖춘 그는 본격

적인 성장을 시작한 한국 산업을 위한 정책 구축자로 적격이었다. 오원철은 

상공부의 기술관료를 ‘경제개발형 테크노크라트’로 규정했으며, 그 특징으

로 ①플랜트 엔지니어링적인 기술을 소유하고 ②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

하며 ③일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이나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④브리핑 자료를 잘 만들고 브리핑을 잘해서 상부를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며 ⑤입안된 정책을 끝까지 완수해서 성공시킬 수 있는 능

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26) 이러한 덕목은 자신의 능력을 정리한 것에 

다름 아니었다.

오원철은 자신의 정책 수립 원리를 ‘엔지니어링 어프로치(engineering 

approach)’라 불렀는데, 이는 경제기획원 이코노크라트의 거시적 접근과 달

리 미시적 접근을 중요하게 활용했다. 그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어프로치는 

2차대전 이후 화학공장을 건설할 때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우선순위, 이윤, 수요예측, 시장성, 공학적 요구사항, 건설기간, 확장

계획 등 핵심요소를 철저히 조사하고 여러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익이 되며 위험이 적은 공장건설 방법을 찾아내는 포괄

적인 연구였다.27) 그는 경제건설을 위해 수립한 정책에 대해 이후 몇 가지 

25)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오원철씨 책임과 노력이 생활신조”, 󰡔매일경제󰡕, (1968. 6. 5).
26)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제7권󰡕, 59쪽.
27) O Won-Chol, “Korean-type economic construction: an analysis of the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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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화를 시도했는데,28) 대표적인 것이 ‘임팩트 폴리시(impact policy)’였다. 

이는 가장 파급효과가 큰 업종 또는 품목, 즉 전략사업을 엄격히 선정한 후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의미했다.29) 임팩트 폴리시는 불균형 성장 정책 혹은 

선택과 집중이라고 표현될 수 있으며, 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까지 대표적 

방식으로 활용되었다.30) 이러한 방식은 경제뿐 아니라 과학기술에서도 단기

간에 압축적 성장을 거둘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되지만 한편으로 편중지원

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오원철은 임팩트 폴리시에 따라 국내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와 지원은 집약적이고 선별적이어야 하며, 특히 선도산업 역할

을 할 수 있는 기계, 철강, 화학, 조선업과 같은 전략적 중화학공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31)

상공부 광공전차관보가 되어 넓은 분야의 산업정책을 다루면서 오원철은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경공업에서 중공업 단계

로 나아가는 공업구조고도화를 위해서 장치의 국산화 및 기계공업 육성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 육성이 필요한 전문 기계공업공장을 선정하여 전문

화시키고, 그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인력 양성을 

위해 상공부 주관으로 기계계통의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일본의 실기교

사를 초빙해서 집중적인 교육과 실습으로 우수한 기계 기술공을 양성하자는 

제안을 했다. 일본 정부원조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범 기술고등학교를 세

우는 방안은 1972년 구미전자공업단지에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으로 결실

을 맺었으며, 박정희는 이 학교 설립자로 이름을 올렸다.32)

1971년 11월 오원철은 차관급인 경제 제2수석비서관에 임명됨으로써 자

신의 산업구조 개편 구상을 구현할 수 있는 호기를 잡게 되었다. 1970년 정

부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소위 ‘4대 핵공장’ 건설을 기획했지만 기대했던 

일본의 협력을 얻어내지 못해 1년 넘게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오

approach”, The Pacific Review 8-2 (1995), pp. 345-357. 
28) 오원철은 한국 경제는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경제 ‘발

전’보다는 경제 ‘건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29)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7권󰡕, 87쪽.
30) 박진근, 󰡔한국 역대 정권의 주요 경제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9), 20쪽.
31) 오원철, “개발과 산업화”, 󰡔매일경제󰡕 (1973. 11. 17).
32) “오원철씨 상공부 광공차관보 인터뷰”, 󰡔매일경제󰡕 (1971. 1. 18); 오원철, 󰡔한국형 경제

건설 7권󰡕, 268-276쪽. 금오공고는 설립 이후 군의 기술하사관 양성기관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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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은 민수산업으로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유사시 군수산업으로 전환하

는 전략을 제안했다.33) 이는 모든 병기는 부품으로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된 소재를 이용해 설계도면대로 부품을 분담 생산해 결합함으로써 완성

품 병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했으며, 항공창에서 자동차회사에 

이르기까지 기계기술에 대한 경험에서 나온 구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제안을 수용한 박정희는 대통령이 지시한 특별 과제만을 전담하는 부서로 

경제 제2비서실을 신설했고, 오원철이 책임을 맡아 방위산업 개발을 추진하

면서 대외적으로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책임지는 것으로 발표했다.34) 오원철

은 번개사업으로 불린 기본 병기 시제품 개발을 시작으로 율곡사업으로 명

명된 군장비 보강 및 현대화사업에 이르기까지 방위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소총에서 탱크, 헬기, 장갑차, 유도탄에 이르는 핵심 병기

의 국산화를 이루어내 ‘방위산업의 대부’라는 별칭을 얻었다. 1970년대 후반

에 이르러 오원철은 자신이 관장하던 국방산업연구소협의회 조직을 전경련

에 의뢰하여 순수민간기구인 ‘연구소협의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게 했는데, 

이는 기업연구소 활성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35)

1972년 5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박정희는 100억 달러 수출 방안을 질

문했고, 이에 오원철은 본격적인 중화학공업화를 제안했다. 이후 몇 달간 준

비 작업을 거쳐 1972년 말 방위산업 건설계획, 100억 달러 수출계획, 중화학

공업건설계획의 3개 과제를 통합한 공업구조개편론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의 내용은 오원철 개인의 구상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

아 기획한 것이었으며, 1973년 1월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공식화된 중화

학공업화선언의 기초가 되었다. 이 선언 이후 초고 상태였던 공업구조개편

론은 더욱 정밀하게 다듬어져 1973년 1월 30일 󰡔중화학공업화정책 선언에 

따른 공업구조개편론󰡕으로 발표되었고, 이는 이후 9년간의 중화학공업화의 

33) 오원철, 󰡔한국형 경제건설 7권󰡕, 388-391쪽.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요원인 구상

회는 오원철에 앞서 1970년 4월 박정희가 부처에 내린 “방침철”을 통해 군수전용의 방

산 공장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방산 제품과 연관이 많은 기존 민수산업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 방위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구상회, “무기체

계 연구개발과 더불어 30년(2)”, 󰡔국방과 기술󰡕 1997년 11월호, 30-39쪽 중 19-20쪽.
34) 오원철은 중화학공업과 방위산업 육성 외에 대덕연구단지 건설, 신수도 건설 계획인 

백지계획도 책임을 맡았다. 
35)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개발 30년󰡕 (2009),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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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방향과 각 산업별 목표를 담고 있는 개괄적 지침서가 되었다. 공업구

조개편론은 1973년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와 경제 제1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기획단이 결성

되면서 곧바로 실천 단계로 이어졌다. 이듬해 2월 기획단의 업무를 경제 제2

수석비서관실이 총괄하게 되면서 중화학공업육성 계획을 제안한 오원철은 

실제 사업 추진까지 책임을 지게 되었고, 1979년까지 굵직한 중화학공업 사

업들의 조직자 역할을 담당하여 ‘중화학공업의 대부’라는 또 다른 별칭을 얻

었다. 그는 정부가 부지를 조성하고 전기, 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춘 다

음 공장의 입주를 유도하는 ‘공업단지화 전술’을 활용하여 여천석유화학, 창

원종합기계, 온산비철금속, 거제조선공업 등의 중화학공업단지 건설을 이끌

어냈다. 장관도 경제관료도 아니었던 오원철이 수석비서관이라는 직위만으

로 대통령의 권위를 배경으로 그러한 대형 사업의 공식적, 실질적 집행담당

자 역할을 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보기 드문 이례적인 공식적 역

할대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36)

오원철은 기술관료로서 산업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과학기술

정책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중화학공업화 정책 자체가 과학기술계에 상

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오원철의 회고에 의하면, 공업구조개편론에 대한 보

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정희는 보고서에 포함된 ‘과학화 정책’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오원철은 기계공업 육성에 필요한 수준 높은 기능자 양성을 

위해 국가적 노력이 요구되며, 중화학공업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국민, 

전업종의 과학기술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고,37) 실제 과학화 정책

은 1973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전국민 과학화운동’으로 공표되었다. 따

라서 전국민 과학화운동은 과학기술처의 정책목표였던 과학기술 풍토조성 

사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지만, 전국민 운동이라는 관주도 동원 방식으로 추

진된 데에는 오원철의 제안이 중요한 계기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38)

36) 정정길, “대통령의 정책결정과 전문관료의 역할”, 80쪽. 
37) 오원철, 󰡔한국형 경제 건설 7권󰡕, 538-539쪽.
38) 오원철은 한국산업기술인구락부 시절부터 ‘국민의 과학화’를 주장한 바 있지만, 다른 

과학기술자들도 과학화를 강조했으며, 생활의 과학화, 농업의 과학화, 심지어 스포츠의 

과학화라는 표현까지 이미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전국민의 과학화운동을 오원철의 구

상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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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76년 대덕연구단지 건설 사업을 과학기술처에서 넘겨받아 중화학

공업기획단을 관장하게 되면서 오원철은 과학기술정책과 직접 관련을 맺게 

되었다. 과학기술처의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은 중화학공업화와 별개로 시

작했지만 중화학공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전략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 연

구소의 연구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때부터 오원철과 과학기술정책의 간접 연

결이 시작된 셈이었다. 중화학공업기획단은 대덕 건설 계획을 전면 재검토

해 도심지 건설계획을 보류하여 당초의 연구학원도시에서 연구단지로 축소 

조정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업단지

계획과 같은 개념으로 조성하기로 했으며,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을 개정하여 

대덕단지 이외의 산업단지에도 정부출연연구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했다. 

1973년 12월 제정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학원도

시 안에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했지만 1976년 11월 개정으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되었

다.39) 이러한 변화에 의해 이후 창원과 구미 등의 산업단지에도 정부출연연

구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서울의 홍릉에서 시작한 정부출연연구소는 대덕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연구체제로 뿌리를 내렸다.

1971년 11월부터 1979년 10・26까지 8년여를 경제수석으로 활약한 오원

철은 박정희 사후 권력형부정축재혐의자로 몰려 18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

해야 했다. 그가 불분명한 혐의로 물러나야 했던 데에는 방위산업 육성과정

에서 빚어진 군과의 갈등이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배

경은 확인되지 않았다.40) 오랜 칩거 생활을 마친 오원철은 1992년 경제개발

전략 이론가로 활동을 재개했다. 상공부와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직접 관여

했거나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하고 여러 관련자들로부터 많은 증언과 자료

를 수집하여 현대 한국산업, 경제사를 정리하여 신문과 잡지에 소개했으

며,41) 1995년부터 󰡔한국형 경제건설󰡕 시리즈를 출판했다. 총 7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작들은 2006년 한 권으로 새롭게 정리되어 소개되었고, 곧이어 영

3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3년 3월 12일 접속.
40) 김진, 󰡔청와대 비서실󰡕 (중앙일보사, 1993), 366-397쪽.
41) 오원철은 1992년 7월 27일부터 1994년 4월 13일까지 약 20개월간 󰡔한국경제신문󰡕에 

“산업전략 군단사”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연재한 후, 국내 시사월간지에 활발하게 기고했

으며, Pacific Review 등 해외 잡지에도 글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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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로 번역 출간되었다.42)

청와대 근무 시절 대통령으로부터 ‘국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국가 경제정책 수립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오원철은 기술

관료로서 자신의 경험적 노하우를 한국형 경제개발전략으로 모델화하여 경

험과 실천을 겸비한 이론가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는 “비전과 헌신력을 

갖춘 가장 비상한 기술 테크노크라트”라는 평가와 “중화학공업을 혼자 주물

러서 나라를 망쳐놓은 독불장군”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43) 중화학

공업화 추진 정책에 대해서도 과잉중복투자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가져

온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한국 경제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혁명

적인 정책이었다는 호평이 엇갈리고 있다.44) 어떤 평가에 의하더라도 오원

철은 한국 과학기술 기반조성기에 방위산업 육성과 중화학공업화 정책을 통

해 과학기술정책에도 큰 발자취를 남긴 대표적 테크노크라트이자 ‘공업조직

자(industry-organizer)’였다.45) 공업조직자는 경제건설에 필요한 공업정책을 

입안하고 그것의 집행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설계자이자 건축가로서, 오

원철의 역할을 가장 잘 지칭하는 표현이었다.

박정희 시대 대부분의 정책 결정은 국회, 정당, 사회적 이익단체의 참여가 

배제되고 소수 테크노크라트만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고 설명된다.46) 오원

철은 그 같은 소수 테크노크라트의 대표 격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다른 테크

노크라트들이 회고록 등을 통해 박정희 시대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설

명하는 탈정치화된 모습을 보이며 유신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함에 반해 오

원철은 유신을 중화학공업화를 축으로 하는 국가 경제발전을 안정적으로 이

42) 오원철, 󰡔박정희는 어떻게 경제강국 만들었나󰡕 (동화문화사, 2006); O Won-chol, The 

Korea Story: President Park Jung-hee’s Leadership and the Korean Industrial 

Revolution (Seoul: Wisdom Tree Publishing, 2009).
43) 김형아, 󰡔유신과 중화학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일조각, 2005), 302쪽.
44) 최연식,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산업합리화와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역기능”, 󰡔동서

연구󰡕 24권 2호 (2012), 39-62쪽; 박영구,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과정과 내용(Ⅰ)󰡕 (해

남, 2012), ⅰ쪽.
45) 공업조직자는 오원철이 渡邊利夫의 󰡔現代韓國經濟分析: 開發經濟學と現代アジア󰡕 (東

京: 勁草書房, 1985)에서 빌려온 표현이었다. O Won-Chol, “Korean-type economic 

construction: an analysis of the engineering approach”, p. 349. 
46) 김용복, “개발독재는 필요악이었나”, 한국정치연구회 편, 󰡔박정희를 넘어서󰡕 (푸른숲, 

1998), 292-2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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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가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47) “중화학공업화가 유신

이고 유신이 중화학공업화라는 것이 쓰라린 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이다.48) 유신이라는 헌정질서 파괴까지 경제･산업정책 차원에서 포괄하고 

이해하려는 그의 태도는 제시된 정책목표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대한 효

율적으로 달성해내야 했던 테크노크라트의 자세였다.

  

종합 및 맺음말

최형섭과 오원철은 각각의 영역에서 오랜 기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노하우

를 활용하여 한국의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의 기반을 구축했다. ‘과학관료’ 

최형섭은 장관 이전부터 금속연료종합연구소나 KIST 등 연구소 설립을 이

끌어내는 제도 구축자의 모습을 보였으며, 장관에 오른 뒤 자신이 지닌 과학

기술계의 위상을 바탕으로 과학계와 정부를 연결하는 여러 노력을 통해 연

구자 지향의 과학기술정책을 펼쳐 한국 과학기술발전 기반을 구축해냈다. 

‘공업 조직자’ 오원철은 방위산업과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정책 입

안과 집행을 통해 한국 산업발전의 기틀을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인

력양성이나 대덕연구단지 건설 등을 통해 과학기술정책에도 영향력을 미친 

핵심 테크노크라트였다.

최형섭과 오원철이 과학기술정책과 산업정책에서 제도 구축자로서 탁월

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 그들의 오랜 재임기간이 중요했다. 

최형섭이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재직한 기간은 7년 7개월에 달하고, 오원철

이 대통령 경제 제2수석비서관으로 활약한 것은 만 8년에 달한다. 18년간이

나 최고통치자의 자리에 있었던 박정희는 비정치적 분야의 능력 있는 인물

들에게는 장기간 임기를 보장했는데, 최형섭과 오원철이 대표적인 경우였

다.49) 두 사람 모두 기록적인 재임기간을 통해 자신이 지닌 구상을 실현할 

47) 김정주, “1970년대 경제적 동원기제의 형성과 기원 – 한국사회는 박정희 체제를 어떻

게 넘어설 것인가?”, 󰡔역사비평󰡕 81호 (2007), 285-309쪽.
48) 이 부분은 오원철이 김형아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표현이다. 김형아, 󰡔유신과 중화학공

업󰡕, 294쪽.
49) 박정희, 오원철과 함께 중화학공업화를 이끈 삼두정치의 한명으로 꼽히는 김정렴은 무

려 9년 3개월간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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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연구자로 활동하면서 후학을 키워내는 

경우가 아닌 연구 관리자나 관료가 제도 구축자로서 인상적인 성과를 남기

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전을 상당기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

했다. 

최형섭과 오원철의 경력을 통해 오랜 재임기간 외에도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두 사람은 공군 항공수리창과 자동차회사에서 엔지니

어링 경험을 쌓았다. 최형섭은 미국 유학을 통해 금속공학 연구자가 되었지

만 연구실만을 고집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얻은 경험은 기업과 학계를 매

개하는 연구소나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이라는 정책 구상으로 이어졌다. 

오원철의 경우 항공창에서의 엔지니어링 경험이 기술관료로서 자신의 경력

에 매우 중요했음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경제기획원 

경제관료에 비해 기술관료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시적 접

근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자 장점이었다. 이런 점에서 

화학공학 전공자로서 기계공장이라 할 수 있는 항공창과 자동차회사에서 쌓

은 경험은 공업조직자로서 전반적인 공업구조 개편 구상에 필요한 기반지식

이 되었다. 공군 항공창뿐 아니라 국방부 과학연구소도 한국전쟁 직후 공군 

및 육군 기술장교 제도를 통해 다수 과학기술자를 보호하고 그들에게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오원철이 참여했던 산업기술구

락부가 공군 기술장교 출신으로 구성된 것처럼 이들은 전역 후에도 관계를 

유지했으며 군사정부가 들어선 후 그 역할이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50년대 기술장교 등 군의 관련 제도를 경험한 과학기술 인력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제도 구축자로서 두 사람은 상당히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었는데, 최형섭

은 저돌적 리더십을 지닌 장관, 오원철은 불도저 같은 테크노크라트라는 평

을 받았다. 과학이나 산업 모두 새로운 기틀을 짜는 과정이었고 강력한 권위

주의 정치체제 시대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나 이견들을 유연하게 조정

하는 역할보다 과감하게 새로운 제도를 세우기 위해 강한 처리 방식이 필요

했을 것이다. 그들의 추진력은 해당 분야 실무지식과 정책에 대한 오랜 관심

에 뿌리를 두고 있었고, 무엇보다 최고 통치자의 든든한 후원이 큰 힘이 되

었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이 장관과 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시기가 상당부

분 중첩되며, 그들의 업무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적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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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는 서로에 대한 언급이 매우 제한적이다. 여기에는 두 사람 사이의 개인

적 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한국 과학기술정책과 관

련된 각 주체들의 활동이 종합조정보다는 ‘각개약진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기존 평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50)

최형섭과 오원철이 보인 공통점의 하나는 두 사람이 공직에서 물러난 이

후 자신의 경험을 이론화해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 전파하려 노력했다는 점

이다. 최형섭의 경우 장관 재직시절부터 그 같은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정체성을 지닌 그가 과학정책이라는 분야에서도 연구

자로서 활동하고자 했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76년 KIST

에 대한 국문 단행본 간행 직후부터 영문판을 구상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의 

사례를 다른 국가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이론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가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개발전략󰡕이라는 학술서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비해 오원철은 타의에 의해 10년 이상 대외활동이 차단되면서 자신과 

그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그가 구상하고 실천

했던 산업정책을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해나갔다. 그의 저작은 박정희 시대

와 중화학공업화에 대한 국내 학계의 많은 비판적 시각에 비해 해외 학계로

부터 높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후발 산업국가로서 경제와 과학기술에서 

모두 단기간에 압축적 성장을 거둔 한국의 성취는 선진국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역사적 경험은 그 자체로도 국제적으로 학

문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 과학기술 기반 구축기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최형섭과 

오원철의 역할을 정리하면서 일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고 그들의 활동에서 

몇 가지 특성을 제시했다. 한국 현대 과학기술사에서 제도 구축자로 두 사람

의 역할은 분명 발군이었고, 여기에는 개인의 역량과 함께 18년간 장기집권

을 통해 경제와 산업에 정책역량을 쏟아 부었던 박정희 시대라는 시대적 조

건도 중요하게 작동했다. 추후 두 명의 제도 구축자가 펼쳤던 정책 자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추진해보고자 한다.

50) 송성수,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성에 관한 시론적 고찰”, 󰡔과학기술학연구󰡕 2-1 

(2002), 63-83쪽 중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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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areers of Choi Hyung Sup and O Won-chol, 
who l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during the Park Chung Hee era 
(1961-79), and discusses their roles as institution builders. Choi, a “science 
bureaucrat,” established the foundation for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outh Korea and implemented researcher-centere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Not losing his identity as a researcher, this former 
metallurgist reviewed his experiences in Bases for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reby also exhibiting his aspect as a 
science policy researcher. O, an “industry organizer,” established and 
implemented policies for the growth of the defense industry and the promotion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which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fter retirement from government service, he captured the 
attention of academia by writing the voluminous Korean-type Economic 
Construction, which systemized South Korea’s industrial policy based on his 
experiences. The two figures’ accomplishments as institution builders were based 
not only on their individual capabilities, but also on the historical condition of 
the Park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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